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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케미칼�임직원들�구속영장,�늦었으나�환영한다
SK케미칼·애경산업�증거인멸에�김앤장�관여했는지�철저히�수사해야

2019.2.28.�기준�접수�피해자�6,309명(11명↑)� ·�이�중�사망자�1,386명1)

1.� 서울중앙지검�형사2부(부장�권순정)가� SK케미칼�박철� 부사장�등� 임직원� 4명에�대해�증거인

멸�혐의로�사전구속영장을�청구했다고�밝혔다.� 늦어도�너무�늦었지만�환영한다.� 이들에�대한�

구속영장실질심사가�오늘(14일)� 열린다고�한다.� 피해자들과�가습기넷은�법원이� SK케미칼� 임

직원들에�대해�뒤늦은�구속영장�청구조차�잘못됐다고�오판하지는�않을�것이라�믿는다.�

2.� 고광현� 애경산업� 전� 대표� 등이� 증거인멸�교사와� 증거인멸� 혐의로� 구속됐다.� 앞서� SK케미칼

의� 하청을� 받아� 애경산업에� '가습기� 메이트'를� 납품한� 필러물산의� 김모� 전� 대표도� 업무상과

실치사상� 혐의로� 구속� 기소됐다.� SK케미칼� 임직원들의� 혐의가� 다름� 아닌� '조직적인� 증거인

멸'이라는�점에서�구속�사유는�충분하다고�본다.�

3.� 피해자들과�가습기넷은�참사의�정점에� SK케미칼과�김앤장이�있다고�누차�외쳐�왔다.�그러나�

모든� 가습기� 살균제의� 원료를� 만들어� 유통시킨� SK케미칼은� 이전까지� 형사ㆍ행정� 처벌은� 물

론,� 수사조차� 빗겨� 갔다.� SK케미칼ㆍ애경산업� 임직원들이� 증거인멸� 혐의로� 구속되는� 상황이

라면,� 이들의� 증거인멸� 과정에� 김앤장과� 그� 변호사들이� 어떤� 방식으로든� 관여했으리라� 의심

하는�건� 매우� 합리적이다.� 김앤장이� 가해기업들에� 대해� 적법한� 법률� 대리를� 넘어� 불법적� 증

거인멸까지도� 개입했는지� 반드시� 확인돼야� 한다.� 김앤장에� 대한� 철저한� 수사를� 촉구한다.�

[끝]

1)� 환경부� 산하� 한국환경산업기술원� 신청·접수� 현황� 가습기살균제� 피해지원� 종합포털� 기준� (� � )안은� 2019년� 2월� 22일�

대비�피해� 증감�현황


